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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OTT 시장 지각 변동 시작  

1) 국내외 사업자 격돌 속에 전략 변화 모색

2023년 들어 일본의 OTT 시장에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2023년 1월 16일 무료 

동영상 서비스 갸오(GYAO!)를 운영해온 Z 홀딩스(Z Holdings, 소프트뱅크 그룹 자회사)1)는 

2023년 3월 31일 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5년 4월 유선 방송 

사업자 유센(USEN) 그룹의 서비스로 출범한 이후 2009년 야후(Yahoo)로 이전되어 

서비스를 유지해온 일본의 오랜 자국 발 동영상 서비스가 18년 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어서 2023년 2월 17일에는 유료 동영상 서비스 U-NEXT와 파라비(Paravi)를 

운영하는 PPJ(Premium Platform Japan)의 합병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경쟁이 

심화된 일본 OTT 시장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자들의 전략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 갸오를 인수한 야후 주식회사가 2019년 10월 1일 자로 지주회사제로 이행하면서 사명을 Z 홀딩스로 변경	

II. 트렌드 분석

5   일본 OTT 시장의 지각  
      변동과 시사점 

[그림 1] 일본 VOD 서비스 
시장 규모 추이 및 예측
자료: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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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TT 시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해외 사업자의 진출과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국내외 사업자가 격돌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5년 넷플릭스

(Netflix)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2016

년에는 미국 투자사 액세스 인더스트리스(Access Industries) 산하의 스포츠 전문 서비스 

다존(DAZN)이 진출했으며, 2019년 초에는 디즈니 플러스(Disney+) 등 해외 대형 

사업자들이 잇따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 세계 시장에 진출 중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해외 서비스가 격돌하는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실례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한국에서 공식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존도 현재 아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이러한 해외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관련 시장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약 2배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 내에서 자국 발 서비스의 지각 변동과 관련한 

예측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2) 일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 및 경쟁 구도

2023년 2월 17일 시장조사기관 GEM 파트너스(GEM Partners)가 발표한 'VOD 시장 

5년 전망(2023-202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일본 VOD 시장 규모는 5,305억 

엔으로, 2019년의 2,925억 엔 대비 81.4%. 성장했다. 전체 VOD 시장은 2027년

7,487억 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림 2] 일본 SVOD 서
비스 시장 점유율
자료: GEM 

Partners(20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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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OD 시장규모추정 3,862억엔 SVOD 시장규모추정 4,508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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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SVOD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4,508억 엔으로 추정된다. 일본 SVOD 서비스 

시장의 2022년 점유율(금액 기준)을 보면, 넷플릭스가 22.3%로 1위, U-NEXT가 12.6%

로 2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11.8%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파라비의 경우 2.3%

로 11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가입자 확보에 고전하던 파라비를 2위인 U-NEXT가 

통합하여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항하면서 자국 내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EXT와 파라비의 단순 점유율 합산치는 14.9%이다. 

한편, GEM 파트너스의 자료는 가입자 수 기반 점유율이 아닌 금액 기반 점유율로, 각 

사의 서비스 요금이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저가 서비스의 점유율은 낮게, 고가 

서비스의 점유율은 높게 집계된다. 

이와 대조하기 위해 MMD 연구소(Mobile Marketing Data Labo)가 2022년 8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동영상 서비스 이용 동향 조사'를 보면, 현재 주로 이용 중인 

서비스는 유튜브(YouTube)/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47.7%,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23.7%, 넷플릭스 10.6% 순이다. 동 조사는 1만 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 현재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6,643명을 대상으로 주 이용 서비스를 조사한 것이다. 

U-NEXT는 2.6%로 5위에 올라있다. 

이처럼 두 개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금 차이 때문이다. U-NEXT의 이용요금은 

월 2,189엔으로 타사 대비 비싼 편이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무료 배송 등 혜택을 

포함한 아마존 프라임 가입 시 연간 4,900엔, 월 정액 요금제로 이용 시 500엔이다. 

넷플릭스는 베이직 990엔, 스탠다드 1,490엔, 프리미엄 1,980엔이고, 훌루(Hulu)는 

1,026엔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2022년 8월  
일본 동영상 서비스  
이용 동향 조사 중,  
‘주 이용 서비스’ 
자료: MMD 연구소

(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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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NEXT는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285만 명이라는 상당한 가입자가 

존재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U-NEXT의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시장 입지 굳히기는 

파라비 합병을 결정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4월 일본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출범된 파라비가 해외 OTT의 유입으로 자체 콘텐츠의 차별성이 상실된 점과 

가입자 유치에 고전해온 점은 U-NEXT와의 합병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GYAO! 서비스 종료 배경 및 전략 전환

1) GYAO! 서비스 종료 배경 분석 

2005년 4월 출시된 갸오는 당시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업자 USEN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등장했다(초기 서비스명은 GyaO). 당시 

일본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GyaO

는 콘텐츠에 삽입되는 광고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콘텐츠 확보에 주력했지만, 

PC 기반 서비스에서 광고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유센은 2008년 10월 

GyaO를 분사했고, 2009년 4월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Yahoo! Japan)의 

자회사로 매각되면서 9월 '야후! 동영상'과 서비스를 통합하고, 2014년 10월 갸오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갸오는 유료 서비스도 제공했지만, 주로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타 사이트에서 시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방송사 협력을 통한 공식 배급을 담당했던 점이 콘텐츠의 차별성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방송사들이 연합해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버

(TVer)가 등장하고, 2016년 4월 일본 미디어·인터넷 기업 사이버에이전트(CyberAgent)

가 인터넷 TV 서비스 아베마(ABEMA, 구 AbemaTV)를 출시하면서 콘텐츠의 독점력을 

[그림 4] 2022년 8월  
일본 5개 SVOD 서비스 
만족도
자료: MMD 연구소

(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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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II. 트렌드 분석

잃게 되었다. 또한, PC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자 확보에서 밀리면서 다른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갸오가 유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수익성 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갸오는 2016년 2월 월 정액제 서비스인 프리미엄 갸오를 출시했으나, 유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넷플릭스나 훌루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8년 2월 2년 

만에 유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갸오는 무료 서비스에 주력했으나, 차별화 콘텐츠 중 하나였던 무료 애니메이션 

콘텐츠마저 일본 시장 유료 OTT 가입자 수 3위(360만 명)인 디즈니 플러스가 선전하며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유료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에서 무료 서비스에서는 민영 방송사 

연합의 티버와 무료 TV 서비스 아베마에 밀리고, 수익원인 광고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TikTok)에 밀리며, 결과적으로 유무료 서비스 경쟁에서 모두 밀려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OTT 시장 대신 숏폼 플랫폼에 그룹 자원 집약으로 전략 전환

갸오를 운영하던 Z 홀딩스는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 일본 최대의 메신저 라인

(LINE)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소프트뱅크(Softbank) 그룹의 자회사이다. 

갸오의 서비스 종료는 2019년 11월 논의된 야후 재팬과 라인 재팬의 경영 통합과도 

관련이 있다(2023년 중 합병 완료 예정). 

Z 홀딩스는 동영상 분야에서 경쟁에 뒤처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룹 내 산재하는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를 병행운영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단일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Z 홀딩스는 갸오 서비스 종료 후 틱톡 같은 숏폼

(스마트폰에 적합한 세로 형태의 짧은 영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라인 붐(LINE VOOM)에 

동영상 분야의 그룹 자원을 집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략 전환에 따라 갸오 외에도 

그룹 내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인 라인 라이브(LINE LIVE)와 라인 라이브뷰잉(LINE LIVE-

VIEWING)도 3월 말 종료되었다. 한편, 1월 말 경쟁사였던 티버와의 업무 제휴를 발표한 

것으로 볼 때, 기존의 갸오 이용자층을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라인 붐은 메신저 서비스 라인에서 2021년 11월 출시한 서비스로, 숏폼 콘텐츠 시장 

확대에 발맞춰 향후 Z 홀딩스의 주력 동영상 분야로 그룹 내 서비스 제휴 및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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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라인 붐을 중심으로 그룹 내 콘텐츠 연동 및 

커머스 연계 같은 제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U-NEXT와 Paravi 합병 배경 및 경쟁 구도 변화

1) U-NEXT와 Paravi 합병 배경 분석 

U-NEXT는 다른 유료 OTT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다소 비쌈에도 불구하고 28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입자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원인은 풍부한 동영상 콘텐츠 외에도 독자적인 부가 콘텐츠와 포인트 제도를 제공하는 

점을 들 수 있다. U-NEXT는 정액제 서비스 외에 단품 결제로 신작 대여, 라이브 방송, 

전자서적 및 무료 잡지 등을 제공하며, 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쌓은 포인트를 

이용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U-NEXT는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의 원작 소설, 원작 만화 등을 함께 판매할 

때 이용자 반응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동영상 콘텐츠와 전자서적을 연계한 콘텐츠 배치 

구조를 제공한다. 일찍부터 이러한 콘텐츠 연계 판매에 주목한 U-NEXT는 현재는 출판 

부문도 갖추고 서비스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파라비는 TBS, TV도쿄 등 일본 주요 방송사 및 계열사의 방송 콘텐츠 외에 오리지널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 최대 규모의 드라마 및 버라이어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림 5] U-NEXT의 콘
텐츠 배치 구조(원작 콘
텐츠 연계 배치) 
자료: U-NEXT 

Website(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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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에게 해외 OTT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판매는 주요 수익원의 하나이고, 결국 

파라비의 강점으로 작용했던 방송사 콘텐츠의 독점 제공은 해외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구매 파워가 확대되면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U-NEXT와 파라비가 합병하면서 U-NEXT로 흡수·통합되는 것은 파라비가 자체적으로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파라비는 사업을 철수하지 않고 

U-NEXT를 통해 콘텐츠 배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U-NEXT로서는 자국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련 원작 같은 새로운 부가 콘텐츠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2) 일본 국내 사업자로는 최대의 OTT 등장

U-NEXT의 전신은 유선 방송 사업자 유센이 2005년 4월 무료 서비스 GyaO 출시 이후

2007년 6월 유료 서비스로 출시한 GyaO NEXT이다. GyaO NEXT는 GyaO의 야후 

매각 이후에도 유센이 보유하다 2009년 12월 U-NEXT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2010

년 12월 자회사인 U-NEXT사에 승계되었고, 2014년 U-NEXT 상장 후 2017년부터 

유센과의 경영 통합을 통해 유센 넥스트 홀딩스(USEN-NEXT HOLDINGS)가 보유해왔다. 

한편, 파라비 운영회사인 PPJ는 2017년 일본 방송사 및 광고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했고, 

지방 방송사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유료 가입자 

수는 약 85만 명으로 추산된다. 

U-NEXT와 파라비의 합병으로 파라비는 2023년 7월 중 U-NEXT로 서비스가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으로 유료 가입자 수 370만 명 이상, 콘텐츠 35만 개 이상, 매출 800억 

엔 이상의 자국 발 대형 OTT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갸오와 U-NEXT가 서비스 초기에는 같은 유센 그룹에 있다가 뻗어 나와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대형 해외 사업자와 자국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일본 OTT 시장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3월 말 서비스를 종료하고 OTT 시장에서 철수한 갸오와 자국 발 서비스로는 

최대의 OTT를 목표로 하는 U-NEXT의 행보는 서로 다른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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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홀딩스는 갸오 종료를 통해 치열한 OTT 시장 경쟁에서 물러나 9,400만 명에 달하는 

라인 이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사업에 그룹 자원의 시너지를 집약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반면, U-NEXT는 자국 방송사들이 연합해 설립한 파라비를 

흡수하면서 자국 발로는 최대의 OTT 사업자 입지를 굳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유료 OTT 가입자 수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디즈니 플러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1위는 1,650만 명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2위는 

700만 명의 넷플릭스, 3위는 360만 명의 디즈니 플러스 순이다. 결과적으로 U-NEXT

는 파라비와의 합병을 통해 가입자 수 370만 명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디즈니 플러스를 

누르고 가입자 수 3위 사업자로 등극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금액 기반 점유율에서 이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U-NEXT는 파라비와의 합병으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금액 

기반 1위인 넷플릭스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가입자 수는 많으나 

낮은 요금으로 금액 기반 점유율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U-NEXT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입원 창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U-NEXT는 가입자 수 기준 400만~500만 규모로 확대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매출 1,000

억 엔 이상이 되어야 해외 대형 사업자들과 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U-NEXT

로서는 콘텐츠 및 관련 부가 콘텐츠 확보 면에서 자국 사업자로서 일본 내 비즈니스 경험과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비 합병으로 방송사 협력을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U-NEXT는 자체 IP(지적재산권) 확보 및 오리지널 콘텐츠와 원작의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어 왔고, 자체 오리지널 출판 부문인 U-NEXT 퍼블리싱

(U-NEXT Publishing)을 통해 소설과 만화 등을 출판하고 있어, 오리지널 소설이나 만화를 

오리지널드라마로 개발하는 출판과 영상의 유기적 연합 전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U-NEXT 퍼블
리싱의 오리지널 서적
과 만화
자료: U-NEXT Publishing 

Website(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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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시장에서는 U-NEXT와 파라비의 통합 후, 향후 소규모 서비스 간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폐합의 경우 해외 사업자의 일본 사업자 인수보다는 일본 내 

자국 사업자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U-NEXT와 파라비의 

합병이 인터넷 기업과 방송사 연합이라는 이종 분야의 결합이었던 만큼 전혀 다른 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의 제휴 또는 합병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인수합병 움직임보다는 U-NEXT의 규모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해외 사업자들의 반격도 예상된다. 

2022년 11월 넷플릭스는 일본 시장에서도 광고 포함 저가 요금제인 베이직 플랜(790엔)

을 출시한 바 있다. 반면, 스포츠 전문 서비스 다존은 프리미엄 서비스로서 2023년 2월 

요금을 3,000엔에서 3,700엔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어, 일본 OTT 시장은 단순히 요금 

경쟁이 아닌 이용자 경향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프리미엄 콘텐츠 시장에서는 2022년 아베마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무료 제공하며 

독점 콘텐츠를 통한 가입자 확보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처럼 대형 인기 

스포츠 경기 같은 전문 프리미엄 콘텐츠 확보 및 독점 경쟁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에 따라 이용 목적이 세분화된 경향을 보이는 일본 OTT 시장에서, U-NEXT는 

파라비와의 합병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 면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양사의 

시너지를 다각적인 수입원 창출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EXT는 파라비가 보유한 

자국 방송사 콘텐츠의 연계 확장을 중심으로 가격에 걸맞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포지셔닝 

하며,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도 시야에 두고 해외 OTT 사업자에 

대응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U-NEXT는 자국 OTT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한 후에 다른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순 가입자 수 경쟁을 넘어선 향후 비즈니스 모델 

재편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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